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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

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 금번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

하려는 것입니다. 

 ㅇ IMF,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

단순화를 권고*하고 있습니다.

    * (OECD) ‘17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는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
      (IMF)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 제고 필요

 ㅇ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%, 20%, 22%, 25%의 4단계 구간으로 

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습니다.

과세표준(단위: 억원) 현  행 「정부 개편안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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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OECD 회원국들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며, 호주 등 11개국은 

2단계인데,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입니다.

 ㅇ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

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,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

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.

  - 기업이 투자 후 성장하거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합병해야 하지만, 

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

포기하거나 분할을 하려할 것입니다.



    ※ ’18년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은 ’17년 138개→’21년 125개로 감소한 반면, 
회사분할은 ’17년 47개→’21년 57개로 증가하는 추세

 ☞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*은 ’18년 25%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

하락하였고,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하여 39위가 되었습니다. 

     * IMD(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발표, ’22.6): OECD 등 63개국 평가
       (조세정책) ‘17년 15위→ ’22년 26위(11단계↓), (법인세 세율) 27위→ 39위(12단계↓)

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.9%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습니다. 

 ㅇ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세율 17.5%(’20년)는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

제외한 실효세율이며, 이는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.

  -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(외국납부세액)를 

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합니다. 

 ㅇ ’21년 전체기업의 실효세율(외국납부세액 포함)은 18.8%이며, 대기업의 

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.9% 수준입니다. 

<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(%, 외국납부세액 포함) >

신고연도 ’13 ’14 ’15 ’16 ’17 ’18 ’19 ’20 ’21
전체기업 17.1 17.2 17.7 17.8 18.1 18.4 19.7 18.8 18.8
중소기업 12.5 12.6 12.7 12.9 13.0 13.6 13.5 13.3 13.5
대 기 업 18.5 19.0 19.5 19.7 20.0 20.1 22.3 21.8 21.9

 <참고> 조세재정연구원 분석(’22.5.)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효세율(지방세 포함)은 ’19년 21.4%로 

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. 세부담이 높으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됩니다. 

    * 한국 21.4%, 미국 14.8%, 일본 18.7%, 영국 19.8%

 ㅇ ’18년 법인세율 인상(22%→25%)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

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.

외국인 제조업 국내 직접투자(억불) 내국인 제조업 국내외 투자(조원, 억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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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제는 

‘국가의 얼굴’입니다.

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,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

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, 세액공제, 법인세 인하, 토지 

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습니다.

    * (예)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1%로 인하,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 
분야에 5년간 520억불을 지원하고, 전기차에 7,500불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

 ㅇ 특히,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

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

불리한 상황입니다.

  -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.5%로서 OECD 평균(21.2%)

보다 3%p 이상 높고, OECD 38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습니다.

  - 홍콩(16.5%), 싱가포르(17.0%), 대만(20.0%) 등 우리와 경쟁 관계인 아시아 

주요국에 비하여도 현저히 높습니다.

 ㅇ 해외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를 위해 맨 처음 법인세와 

소득세를 고려합니다. 

  - 외국인근로자* 19% 단일세율과 짝을 맞추어,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 

부담도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.

    *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(5년→10년),
외국인 경영자 19% 단일세율 적용

 ㅇ 우리 글로벌 기업도 핵심기술을 선점하고,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

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

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. 

  -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․부품․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게도 

온기*가 되고, 주주·종업원·정부(세수 증가) 모두가 수혜자가 됩니다.

    * 반도체 A社 1,300여개, 완성차 5개社 740여개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는 

업종에 따라 수십개에서 수천개로 조사됨 

     


